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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o.100
늘어나는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그러나 과소대표 된 여성의 정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가 한 사회의 정치문화 수준과 여성의 지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다. 16대 선거까지 한 자리 

수에 머물던 여성 의원 수는 17대 선거(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에 들어 두 자리 수에 진입했으며, 

꾸준히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29명, 비례대표 28명의 여성이 국회로 진출했다. 

역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수다. 그러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하다. 반면 유권자로서 여성의 투표 참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과의 격차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역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투표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 격차 점점 줄어들어

15대부터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대전의 여성 투표율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2년 19대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투표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편차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 연령은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꼽고 있다.1) 그렇다면 대전 

여성, 남성의 연령대별 투표율은 어떠한 곡선을 그릴까? 여성은 18대 선거부터 20대 선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저연령층(19~29세)의 투표율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남성은 

현저히 낮았던 25~34세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으나 40세부터는 큰 변화가 없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 투표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으며, 19세와 25~39세의 여성 투표율은 남성을 앞질렀다.

1) ① 김옥렬·이경숙(199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31권, 7-89.

 ② 김재한(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제18집 제3호, 183-206.

 ③ 윤종빈·정승희·정회옥(2018)의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행태분석: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177-205.

 ④ 이갑윤(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제14권 제2호, 93-115.

 ⑤ 지병근(2013),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결정요인의 연령별 다양성’, 3권 1호, 49-72.

·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표본조사 자료임(전체 선거인의 일부를 표본수로 선정하여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과 오차가 발생함)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 투표율 자료는 표본 분석 후 발표되기 때문에 현재 공시되지 않음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15~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단위 : %

▒ : 여성   ▒ : 남성   ● : 남녀차이(여성 대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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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53.1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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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8대 (2008년)

41.7

28.2
23.4

23.0
30.4

46.3

56.2 56.944.9

22.4
29.2

39.7

52.3

65.8

77.0

19대 (2012년)

53.8

48.3
42.9

38.3
42.8

52.4

53.5
60.9 61.851.0

36.8
40.1

48.7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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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2016년)

49.6

57.0

54.2
50.6 49.0

54.3

55.0
59.4

65.357.2

47.5 45.9 48.4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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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후보자 수 증가하고 
있지만, 유리천장 여전히 
견고해

· 울산시는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해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1992년 14대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6대 광역시를 지역구로 출마한 후보자 수를 살펴봤다.

14~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이

1992년 14대부터 2004년 17대까지 대전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여성은 없었다. 2008년 

18대 선거에 들어서 1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20년 21대 선거에서는 총 5명의 

여성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6대 광역시 중 4위로 나타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에 가장 

많은 여성 후보자가 나온 지역은 인천으로 전체 후보자 중 26.4%(여성 14명, 남성 39명)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여성 후보자 비율을 보인 지역은 대구 20.0%(여성 12명, 남성 48명), 부산 18.4%(여성 

14명, 남성 62명), 대전 17.9%(여성 5명, 남성23명), 울산 14.3%(여성 24명, 남성 4명) 순이었다. 가장 낮은 

여성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은 광주로 11.9%(여성 5명, 남성 37명)에 그쳤다.

단위: 명, %▒ : 여성 후보자   ▒ : 남성 후보자   ● : 여성 후보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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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0.0% 0.0% 0.0% 0.0% 3.1% 8.3% 10.3% 17.9%

2

22

3

26

5

23

1

31

0

31

0

46

0

31

0

32

부산

0

69

2

100

1

75

7

77

12

64

4

63

4

56

14

60

0.0% 2.0% 1.3% 8.3% 15.8% 6.0% 6.7% 18.9%

대구

2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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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4

7

56

5

38

2

54

3

3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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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0% 5.3% 11.1% 11.6% 3.6% 7.9% 20.3%

인천

0

33

0

56

0

43

3

55

7

50

2

36

3

41

13

39

0.0% 0.0% 0.0% 5.2% 12.3% 5.3% 6.8% 25.0%

광주

0

27

0

27

1

25

2

32

4

34

4

29

10

3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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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7.4% 17.4% 9.5% 9.5% 14.3%

울산 울산광역시 출범 전

0

20

2

25

4

19

2

19

2

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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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287-2)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Tel. 042.530.3548~50   Fax. 042.530.3559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29년 간 8차례에 
걸친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0명’

* 전국 여성 당선자 비율은 비례대표국회의

원 수를 제외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로 산출함

* 21대 국회의원선거 자료는 당선자 수는 
4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자료임

· 울산시는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해 제
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됨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info.nec.go.kr) 

1992년 14대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전국 및 6대 광역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살펴봤다.

14~21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추이

1992년 14대 국회의원선거 여성 당선자 비율 0%, 15대 0.8% 16대 2.2%로 이때까지 여성 당선인은 아예 

없거나 한 자리 수에 머물렀다.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10명, 4.1%로 두 자리 수에 진입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의 

여성 당성인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을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은 대전시 출범이래 치러진 국회

의원선거에서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인천과 울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여성 당선인 비율이 나온 지역구는 광주(12.5%)였다. 이어서 부산 11.1%, 대구 8.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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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출범 전

0 0

0.8

0

2.2

9.1

16.7

12.5 12.5 12.5

8.3

5.6 5.6

11.1

8.3 8.3 8.3

0

4.1

0

5.7

0

7.7

0

10.3

0

11.5

여성 10명, 
두 자리 수 진입

지역구 
여성 당선자 29명, 

역대 최다

인천, 대전, 울산 
여성 국회의원 

이번에도 'ZERO'

여성 1명, 
남성 7명 당선

여성 1명, 
남성 5명 당선

광주

대구

부산

# 젠 더 콜 로 키 움  # 비 혼  # 생 활 동 반 자 법  # 외 롭 지 _ 않 을 _ 권 리  # 황 두 영

2020년 제2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7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황두영 작가

1984년 출생.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진선미 국회의원 보좌

진으로 일했다. 투표시간 연장법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안, 
소라넷 폐지 등을 기획했으며, 국회에서 처음으로 ‘생활동반

자법’ 명칭을 만들고 내용을 제안했다. 2020년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라는 책을 펴냈다.

주제  외롭지 않을 권리: 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법

일시 2020년 5월 29일(금) 10시 3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

*코로나19로 인해 총 인원 20명 내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위: %


